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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사

오늘 당진군노인요양원 개원을 맞이하여 그동안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 오신 이철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군의회 의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요양원 개원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원장 선오스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오직 잘살아보자는 기치아래 

국민적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사회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국민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부처님의 자비로써 우리 모두 소외된 계층과 

노약자들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이 건립되어 개원하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진군 노인요양원이 노인요양 뿐만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모범적인 

노인복지요람으로 발전하도록 우리 종단에서도 세심한 연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나의 부모요, 나의 미래의 모습임을 깊이 인식하여 요양원에 

대한 따스한 관심과 손길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요양원 개원하기까지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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